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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제정의 필요성

나    운   영

   

    국가國歌를 제정하자는 뜻은 절대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애국가」(안익태 작곡)를 부르지 말자는 말

이 아니다. 국가가 없으니 새로 만들자는 것뿐이다. 따라서  「애국가」의 가사 또는 곡조에 대해서 새삼 논할 필요

는 없다.

     다만 국가를 작사 또는 작곡함에 있어서  「애국가」의 결함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뿐이다.

    첫째 가사는 단절이어야 한다. 2절 이상인 경우에는 끝까지 불러야만 하는데 번거롭다는 이유로 1절만 부르

고 만다면 의미가 없다. 따라서 단절 가사가 가장 적합하다.

    둘째로 곡조는 한국풍이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서양풍이 아니어야 한다. 누가 듣든지 동양의 음악이요, 동양 

3국 중에서도 중국이나 일본 음악이 아닌 한국 음악이라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곡조라야 한다.

    없는 국가를 새로 만들자는 데 있어서  「애국가」에 대한 시비는 그만 두자.  「애국가」는  「애국가」대로의 역사

적 존재 가치가 있다. 또  「애국가」는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둘이 있어도 셋 이상이 있어도 좋

다.

    국가는 국기와 함께 나라의 상징이니 하루속히 제정해야 한다. 애국가와 국가는 엄연히 다르다. 애국가를 국

가로 대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인데 굳이 그럴 필요조차 없다. 따라서 국가가 없으니 새로 만들자는 국민 여

론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한 무시해서도 안된다. 이에 대해 신중론을 펴는 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기보다 인

식 부족이 근본 원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애국가(동해물과 백두산이…)」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자주독립을 갈망하며 부르던 노래였다. 그런데 떳떳

한 독립국가에 아직까지도 국가가 없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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